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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누적사망자3만명넘었다
세계 35번째…2만명넘은뒤7개월여만광주전남 1500명육박

방역당국 7차유행에백신접종률도낮아위중증 사망증가우려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섰

다. 지난 4월 2만명을넘어선뒤 7개월여만이다.

광주전남도1500명에육박하는시도민이코로나

19로소중한생명을잃었다. 최근사회적거리두기

없이7차유행이본격화하면서감염취약계층인고

령자가많은광주전남지역방역당국은위중증환

자와사망자를줄이는데의료역량을집중하고있

다.

◇유행 2년10개월만에3만명사망=20일중앙

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따르면이날까지국내코

로나19누적사망자수는 3만31명을기록하며 3만

명을넘어섰다.사망자수가3만명에도달한것은

오미크론유행기인지난 4월 13일 2만명이된지

7개월여만이다.

국내코로나19사망자가처음발생한것은첫환

자발생(2020년1월20일)한달뒤인 2020년2월

20일이었다.

이후 누적 사망자가 5000 명(2021년 12월 23

일)이되기까지 2년가까이걸렸지만,이후 1만명

(지난 3월12일)이되기까지는석달이채안걸렸

다. 지난겨울재유행이오미크론유행으로이어지

면서다시 2만 명(4월 13일)이 되는 데에는 다시

한달밖에걸리지않았다.

광주전남은타지역에비해사망자수가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광주 725명, 전남 762명 등

1487명이사망했다.

◇세계에서 35번째로많은누적사망자수=국제

통계사이트아워월드인데이터에따르면지난16일

기준으로한국은세계에서누적사망자수가 35번

째로많은국가다. 미국이107만5951명으로가장

많았고,브라질(68만8764명), 인도(53만546명),

러시아(38만 3320명), 멕시코(33만4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파키스탄, 태국, 벨기에는 3만 명대

초반,방글라데시, 튀니지는 2만명대후반으로한

국과비슷한수준이었다.

그나마다행인점은우리나라의경우누적확진

자수가세계에서손에꼽힐정도로많은편인데비

해사망자수는상대적으로많지않다는점이다. 한

국의누적확진자수는전체인구의절반이조금넘

는 2641만2901명에이른다.

인구당사망자수로보면세계평균보다낮은중

간 수준이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한국이

577.53명으로, 세계 평균 829.77명보다 낮았다.

대만(577.19명), 인도네시아(578.19명)와 비슷

한수준으로, 일본(387.04명)보다는많지만미국

(3182.16명), 영국(3130.64명), 이탈리아

(3048.66명), 프랑스(2332.27명)등다른주요국

보다는훨씬적다.

국내코로나19치명률은현재 0.11%수준으로,

독감치명률보다는여전히높지만2%가넘었던코

로나19초창기치명률과비교하면크게낮아졌다.

◇7차유행에사망자수60명대로다시증가세=

사망자수는지난여름유행이끝난뒤한때한자

릿수(10월 8일 6명)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해 하루 40~60명대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67명까지 올라가면서

53일만에최다치를기록하기도했다.지난달20일

~지난 19일까지 1달간 사망자는 1092명이나 된

다.

사망자증가로이어질수있는재원중위중증환

자수도지난 4일이후 300명밑으로내려가지않

고 있다. 20일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451명으

로, 9월21일(494명)이후 2달사이가장많았다

사실상방역의유일한 무기인백신접종률도좀

처럼오르지않으면서,위중증과사망자수증가등

이우려된다는게방역당국의설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10대천주교광주대교구장옥현진주교

프란치스코교황임명…대주교승품도

제10대천주교광주대교구장에옥현진(54

사진) 시몬주교가임명됐다.

주한교황대사관은프란치스코교황이천주

교광주대교구보좌주교인옥현진시몬주교를

광주대교구장에임명했다고 19일밝혔다.

옥주교는광주교구장에임명됨과동시에대

주교로승품됐다.

이번옥신임대교구장임명은김희중대주

교의교회법에따른사임청원과맞물려이루

어졌다. 김대주교의사임청원은교구장주교

의경우만75세가되면교황에게사의를표명

하도록권고한교회법제401조 1항에따른것

이다.

이번옥대주교임명으로광주대교구는모두

4명의대주교를두게됐다. 제7대윤공희,제8

대최창무,제9대김희중대주교에이은 4번째

다. 광주대교구장은 광주관구장이 되며 광주

관구에는광주를비롯해전주, 제주교구가속

해있다.

광주대교구장임명과동시에대구교로승품

된옥대주교는무안출신으로 1968년태어나

1994년사제품을받았다.이후농성동과북동

본당보좌신부로사목했으며1996년부터교황

청립그레고리오대학교에서교회사석사학위

와박사학위를취득했다.

2004년귀국후에는운남동본당주임신부를

거쳐광주대교구교회사연구소장,광주가톨릭

대학교 교수를지냈다. 2011년 5월광주대교

구보좌주교이자페데로디아나명의주교로임

명됐고,같은해 7월주교품을받았다.

지난2007년부터현재까지주교회의신앙교

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으며현

재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위원장, 주교회

의순교자현양과성지순례사목위원회위원장

을맡고있다.

한편 지난 12년 동안 광주대교구장으로 봉

직한김희중대주교는주교회의상임위원을거

쳐2014년부터2020년까지한국천주교주교회

의의장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이사장을지

냈다. 2004년부터현재까지주교회의교회일

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위원장을맡아이웃

종교와활발한소통과교류를해왔다.

특히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에서는 2019년

부터현재까지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FABC동아시아지역대표로도활동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내등록친환경차150만대돌파

하이브리드112만여대가장많아…전기차작년보다 72.7%↑

국내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누적

등록대수가 150만대를돌파했다.

2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10월말기준국내에등록된친환경차는작년 10

월(109만5000대)보다 38.3% 증가한 151만

5000대를기록했다. 9월말친환경차등록대수

는 147만8000대였다.

150만대돌파는 2021년 7월 100만대를돌파

한지1년3개월만이다.친환경차는 2019년 4월

누적등록 50만대를넘었고 2년 3개월후 100만

대를돌파했다.

전체자동차등록대수 2540만2000대중친환

경차의 비중은 5.96%까지 올랐다. 2014년 말

0.70%에 불과하던 친환경차 비중은 2020년

3.37%, 2021년 4.65%로꾸준히상승했다.

친환경차 151만5000대 중 하이브리드차가

112만1000대로 가장 많았다. 전기차는 36만

5000대, 수소차는 2만7000대를차지했다. 하이

브리드차는 전년 동월 대비 29.6%, 전기차는

72.7%,수소차는 54.3%가증가했다.전체자동

차등록대수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하이브

리드차는 4.42%, 전기차는 1.44%, 수소차는

0.11%다.

2020년말 13만4000대가누적등록된전기차

는 2021년 23만1000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

세가이어진다면정부가목표로한 2025년친환

경차 283만대 보급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나온다. /연합뉴스

꿀벌집단실종원인은

극심한기온변화때문

한국양봉학회학술지논문

지난겨울영암군을비롯한전국각지의꿀벌집

단실종폐사원인가운데하나가가을극심한기온

변화라는분석이나왔다.

기후변화로날씨변동성이커지는만큼이런일

이언제든반복될수있을것으로우려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겨울 꿀벌 피해는

극복된것으로파악된다면서도 올겨울에도피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농촌진흥청, 전문

가, 업계의공통된의견이라고우려했다.

20일한국양봉학회학술지최신호에실린 꿀벌

의월동폐사와실종에대한기온변동성영향 논

문을보면지난겨울발생한꿀벌집단폐사와대량

실종에 영향을 준 기상현상은 10월 급격한 기온

변화 , 11~12월이상고온현상 , 올해1~2월이상

고온과한파로분석된다.

지난겨울월동중인꿀벌들이대거사라지고폐

사하는일이벌어졌다. 농식품부가지난 4월발표

한지난겨울폐사한꿀벌은39만봉군(蜂群벌떼)

78억마리이다.이는국내에서사육되는꿀벌의약

16%에달한다.

논문은피해가가장크게발생한지역중하나인

영암군의날씨를분석해꿀벌이폐사한원인을추

적했다. 영암군은 작년 10월초 이상고온에 이어

10월중순에는이상저온이발생해꿀벌생태와생

리에큰타격을줬을것으로분석됐다. /연합뉴스

20일오후코로나19재확산으로인해중국베이징의한국인

밀집지역인왕징의아파트입구가봉쇄돼있다. /연합뉴스

봉쇄된베이징왕징아파트입구


